
바닷새는 낚시가 던져진 후 새의 잠수범위 넘어로 
침하할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사망할 위험이 있다. 
칠레식 방법은 원래 고래류에 의해 어획량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발 되었으나, 이 방식이 침하율을 
증가시켜 바닷새 혼획율을 줄이는 결과도 가져온다.  

칠레식 방법이란?
상업적 저연승어업에서 낚시에 무게추를 부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깊이에 낚시를 떨어뜨리고 해저에 위치시킨다. 칠레식 무게추 
부착은 고래류가 물고기를 뺏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 되었다 
(Moreno et al., 2007). 이 방식은 칠레의 전통어법으로부터 
고안되었다. 단일 본선에 아릿줄을 40 m 간격으로 부착한다. 약 15 
m 길이의 아릿줄 끝에 무게추를 부착하고 낚시바늘도 아릿줄에 
직접 부착한다 (그림 1). 이 어구는 스페인식과 비슷하나 모줄 
(mother line) 없이, 약 열개의 낚시 바늘을 아릿줄에 직접 
부착한다. 

칠레식 방법은 전통어법과 달리 부력이 있는 그물 깔때기를 
부착하여 양승시 잡힌 고기를 뒤덮어 고래류가 물고기를 뺏는 것을 
막는다.      

바닷새 혼획을 저감시키는 효과
바닷새의 혼획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매우 빠른 초기 침하율 (0.8 
m/s)이 필수적이다. 낚시를  무게추 가까이에 부착하여 투승시키면 
마치 돌이 가라앉듯이 15 m의 깊이까지 빠르게 가라 앉는다. 
아릿줄이 팽팽하게 되면 본줄의 부력작용 때문에 침하율은 
감소한다 (그림 2). 낚시는 프로펠러의 후류 속에서 가라앉고 
바닷새의 유인을 막는다. 

칠레식 방법은 칠레 남쪽의 비막치어 어선에서 실험되었다. 
변형되지 않은 저연승어구와 비교할 때 칠레식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기초 자료에 의하면 저감조치 를 사용하지 않을 때 
칠레 어업에서 매년 1555 마리의 새 (98%가 알바트로스류) 가 죽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트리머라인과 함께 다른 저감 조치를 사용한 
후에는 매년 448 마리의 새 (100% 알바트로스류)가 죽는 것으로 
보고된다. 칠레식 방법이 사용된 후의 옵저버 자료 (최소 39%의 
낚시가 관찰됨) 의하면 바닷새의 혼획이 아예 없다 (Moreno et al., 
2007).    
 

고래류에 의한 어획량 손실을 줄이는 효과
전세계 연승어업에서 고래류 (예: 향고래와 범고래)와 연승어선의 
관계에 대해 보고 되고 있다. 이 관계는 복잡하여 정량화 시키기 
어렵다. 연관된 고래의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어획량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빨 고래류의 존재는 어획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것으로 알려진다. 음향퇴치장치,  낚시에 자석 부착, 음향장치 
끄기, 찌꺼기 관리, 고래 있는 지역은 피하기 등의 저감 조치들을 
실험하고 있으나 그닥 성공적이지 못하다 (Purves et al., 2004). 
칠레식 방법이 고안된 이유도 고래류에 의한 어획량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였다. 실험조사 결과 이 방법이 낚시로부터 물고기를 빼앗는 
고래를 저지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림 2. 아릿줄의 구성.그림 1. 칠레식 어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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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P 모범실행조언
현재 칠레식 방법은 고래류에 의한 어획량 손실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바닷새 혼획 저감 조치로서의 잠재성도 있다. 
•	 사용되는 추의 무게는 4 – 10 kg으로 상당히 다양하며, Moreno 

et al. (2007)은 평균 0.8 m/s 의 평균 초기 침하율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다른 저연승어구 보다 굉장히 빠르지만, 추의 무게, 
추의 종류, 침하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소 무게가 
결정되야한다.

•	 고래를 쫓기 위해 어구를 변형한 결과 투승시 빠른 초기침하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것은 거의 0에 가까운 바닷새 혼획율을 
보장한다. 

•	 대부분의 저감조치는 약간의 어구의 변형이 요구되어지나, 
칠레식 방법은 어구를 완전히 변형시켜야 한다. 한번 변형시키고 
나면 매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잠재적 문제와 해결 방안
•	 칠레식 방법이 단순하므로 상당히 긴 연승줄을 양승할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의 낚시 바늘이 본줄에 1 미터 간격으로 
구성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고기가 많아도 오히려 잡을 수 있는 
마릿수를 줄이게 될 수 도 있다. 아릿줄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낚시바늘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아릿줄끼리 엉킬 위험이 
커진다.   

•	 시간이 지나면 고래류들이 그물 깔때기에 익숙해져서 물고기를 
뺏을 수 있다. 지속해서 칠레식 방법과 고래류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고래류에 의한 어획량 손실은 수면으로 낚시가 올라오기 전에 
일어나므로 사실상 그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때로는 물고기의 
일부가 낚시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 미지의 손실이 어획자원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손실을 줄이는 것이 어획량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조치의 조합
초기 실험 결과, 칠레식 방법 하나만으로 바닷새 혼획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검증 된다면 다른 조치와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다.  

향후 연구
칠레식 방법은 고래류에 의한 어획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바닷새 혼획을 줄이는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다. 고래류에 의한 어획 
손실이 문제가 되는 어업에서  실험 조사를 해야한다. 
장기적 실험을 통해 칠레식 방법이 지속적으로 고래류에 의한 어획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규정 준수 및 이행
낚시 바늘을 끼는 줄에 무게추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과 
전통적인 스페인식 방법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기란 어렵다. 이 
방법은 비교적 새로운 방법으로서 개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낚시의 침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구의 변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옵저버의 승선으로 이행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전자 감시 장치로 이행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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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기침하율을 증가시키면 바닷새가 낚시에 접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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